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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webtoon artists to survive in the future era 

of AI commercialization. It explores the current and future use of AI in webtoons, and predicts the 

role of artists in the future webtoon industry. The study finds that AI will replace human workers in 

some areas, but human empathy-related fields can be sustained. Artist roles like story projectors, Visual 

directors, and AI editors were identified as potential models for the changing role of artists. To address 

terminology ambiguity, a three-step AI categorization mechanical type AI, humanoid type AI, and 

transcendent type AI was proposed for a more realistic separation of AI capabilities. The researcher 

suggested these findings as guidelines for developing skills in emerging artists or re-skilling existing 

ones, emphasizing collaboration with AI for mutual growth rather than a negative acceptance of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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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새로이 재편되는 AI 상용 미래 시대에서 웹툰 작가가 창작자로서 직업적 계보를 존

속시키기 위해 어떠한 역량이 요구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생성형 AI의 기술 발

달이 어떻게 이뤄질지 알아보고, 그 시점에서 창작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에 대

해, 웹툰의 실례로 현재와 미래의 AI 기술력과 웹툰의 활용 현황에 대해 각각 알아보고 미래 변

화될 웹툰계의 생태 속에서 요구될 작가의 역할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미래 AI

는 자립적인 존재로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간 작업자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그 한계점 역시 드러나, 물리적 기술 측면에서는 AI가 대체할 수 있으나, 인간 공감형 분야만큼은 

존속시킬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스토리 기획자, 시각 연출가, AI 편집자라는 창의적인 영역이 창

작자의 역할 모형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현시점에서의 모호한 용어 정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자 AI 3단계 단계별 모형으로 기계형, 인간형, 초월형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분리 제안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앞으로 유입될 신진 창작자나 기존의 창작자들의 재 역량 개발을 위

한 가이드라인으로 새로운 기술인 AI에 대한 부정 수용보다는 협업을 통한 상생임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AI 웹툰,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AI 디렉터 모델, 웹툰 창작자 역할 변화, AI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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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분야를 떠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

전 속도는 가히 놀랍다. 활용력은 더욱이 놀라워 분야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AI의 편리성에 과거에는 미처 상상도 

못 했던 분야까지 AI가 인간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까지 그 도전

을 받고 있는 중이다. 더이상 AI는 피할 수 없는 공생의 

현실이 된 것이다. 시각예술 분야 역시 그러하다. 인간을 

보조해 간단한 명령어 몇 줄로 원하는 그림을 몇 초 안에 

완성 시켜 작업 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뛰어넘어, 독립적인 역할로 

까지의 수행능력을 보여주는 생성형 인공지능(GAI: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까지 등장해 인간의 

그리기 기술 없이 텍스트 명령어만으로 전문가뿐만 아니

라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일반인 또한 원하는 그림을 생성

해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와 있다. 아직은 기술력 면에서 

정확히 원하는 그림을 생성해 낼 수는 없지만, 그 수준만

으로도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반면 활용성이 높은 만큼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I의 특성상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작권

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그 생성 과

정에서 이미 초상권과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가 생성돼 지

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

도기적인 현상으로 AI 관련한 법제화만 이루어진다면 해

소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라는 한 문제만 놓고도 긍정과 부정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웹툰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만 보더라도 

AI 윤리를 놓고 거부 움직임이 벌어지며 독자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자 AI 활용을 제한하기도 하였다.[1]

반면 전용 AI 웹툰 제작 플랫폼인 딥툰(DeepToon)이나 

코믹(Comix)과 같은 서비스가 출시돼 화재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듯, 아직은 기존 콘텐츠와의 충돌로 그 한계성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가져다줄 편리와 효율

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 사

고적 욕구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여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스럽

게 우리의 사고는 자본이라는 가치를 만나 기술로 재생산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2]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수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현시대에 맞는 AI의 새로운 모형이다. 창작자로 하여

금 새로운 기술인 AI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존 작업 

방식을 탈피해 편리와 효율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제안으로 기존 3단계 모형을 새

로이 인간 기준형으로 재편해 제시하겠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발생하는 네이버 AI 웹툰 보이콧 현

상[3]과 같은 창작자들의 위기감에서 오는 집단 부정 반응 

또한 좌시할 수 없다. 

그 이유로 이미지 생성형 AI 인식에 대한 빅데이터 분

석 결과, 2022년 9월 대비 10월의 부정 반응 비율이 5배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생성형 AI의 발전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며, 더 나아가 생계를 위협할 것에 대한 인식에서였

다.[4]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창의성이 더 이상 인간 고

유의 영역이 아니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

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흐름 속에서, 웹툰 

작가가 창작자로서 직업적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어떤 역

량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새로이 재편되는 AI 상용 미래 시대에서 인간 창작자에

게 요구될 역할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 무엇일지를 규명해

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유입될 신진 창작자나 기존

의 창작자들의 재 역량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AI 기술이 확산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시기상의 이

유로 AI와 접목된 웹툰의 학문 간 융·복합 연구나, 그것에 

더해,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인 것을 감안해 탐색적인 연구로써 그 의의를 가진다.

AI 상용 미래시대에서 인간 창작자의 변화될 역량을 규

명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AI 기술력과 웹툰을 필두로 이

미지 분야에서의 AI 발전상,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 변화될 웹툰 창작자의 역할과 역량을 도

출해 보았다. 그리고 웹툰 창작자의 역량에서 기존 창의성 

영역을 보다 더 세분화해, AI가 대체 불가한 인간 영역을 

발견하고 인간 감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영역을 확대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AI 상용 미래시대에서의 창작자의 

역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AI 기술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그 배경지식으로부터 창작자의 역

량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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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The Current and Future State of AI Technology

1.1 Categorization of AI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버렛 로저스(Everett M. Rogers)의 혁

신확산이론에 의하면, 혁신 결정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되, 그에 대한 장애물로 불확실성을 지목하였다. 

또한 불확실성은 더 많은 증거가 수집될 때까지 결정을 지

연시킨다고 지적하였다.[5] 새로운 기술은 그렇듯,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불확실성에 의해 부정 반응을 양산한다. 그

래서 필요한 것이 그 기술을 활용해 생산 또는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1956년의 다트머스 콘퍼런스에서 처음 제

안되었다. 이후 인공지능은 폭넓은 관심을 받으며 많은 전

문가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6] 그렇듯 인간은 인간 

영역의 한계에 도전하며 인간을 보조하고 대체하기 위해 

기계에 영혼을 불어넣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 존 시어는 최초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

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그 단계를 구분 지었다. 약

한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주요 가치가 우리에게 매우 강력

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은 "

진정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였다.[7] 그를 토대로 현재 인공

지능은 약한 인공지능(Week AI), 강한 인공지능(Strong 

AI), 초 인공지능(Super AI)으로 구분되고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도와주는 기계를 구축하는 것"

을 목표로 인간의 입력값에 기인하여 반응한다.[8] 번역기

나 보이스 비서 그리고 2016년 이세돌과 대국을 겨룬 알

파고와 같이 특정 분야에서만 작업 수행능력이 가능하다. 

그에 인간 노동력을 일부 대체할 수 있으나, 인간의 명령

에 의존하게 된다. 현재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AI가 

이 약한 인공지능 수준에 속한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마음과 구별할 수 없는 지능

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기능 수행

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9] 그 핵심 기술로는 컴퓨터가 스스로 데

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학습하는 딥러닝,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 인간의 언어를 컴

퓨터의 언어로 변환하는 자연어(인간언어) 처리가 있다. 

그 예로 오픈AI(OpenAI)의 GPT-3가 있다. 현재 AI 수준

은 강한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에 와있다.

초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능가하는 개념으

로, 이는 더이상 사람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듯 초 인공지능은 다면적이기 때문에 통제 가능성은

커녕 인간이 잠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그 결과 인간에게 해

를 끼치고 세상을 파괴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한 우

려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10]

최종적인 목표인 초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현

재, AI 기술발전의 가속화를 이뤄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 영역인 그림, 텍스트는 물론 애니메이션 영

화와 같은 모션 분야에까지 AI의 적용 분야는 다각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 현 수준을 알 수 있는 사례로 

2022년 9월 미드저니(Midjourney)로 만든 제이스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극장’이 한 미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

며, 이미 인간 창작자 수준과 구분이 어려운 수준으로 발

전됐음을 입증하였다.

1.2 Future of AI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저마다의 위치에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드

러난 물리적 토대를 기준으로 과거의 속도를 가늠해 미래 

기간을 예측할 따름이다.

AI 역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현재까지 드러난 물리

적 발전 속도를 가늠해 본다면 어느 정도 미래예측 또한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창작자의 미래 AI 시대를 대

비하게 한다.

다음은 현재 AI를 선도하고 있는 관계자들로 구성된 네 

그룹의 미래 예측이다. 네 그룹에는 PT-AI, AGI, EEN, 

TOP100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주로 이론적인 학회 참가

자들로 구성된(PT-AI: Philosophy&The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주로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일부 최상위 인

공일반지능학회 참가자들(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리스에 출판된 AI 분야 연구자들의 전문 

조직(EEN: Enterprise Europe Network), 마이크로 아카

데믹 서치(Microsoft Academic Search)에 따른 ‘모든 

연도’에 ‘인용’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인용 횟

수를 기록한 100명의 저자’(TOP100)이다. 이 네 그룹은 "

일반적인 인간과 거의 근접하게 대부분의 인간 직업을 수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 인간 수준의 기계 지능

(HLMI)이 언제 도입될 것인지 물어보는 여러 조사들에 관

해, 2022년까지 10%, 2040년까지 50%. 2075년까지 90% 

확률로 전망하였다.[11] 네 그룹의 ‘발전 가능 AI 연대표’

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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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I AGI EETN
TOP

100
All

Med

ian

10

%
2023 2022 2020 2024 2022

50

%
2048 2040 2050 2050 2040

90

%
2080 2065 2093 2070 2075

Table 1. Timeline of AI Development Potential of 

Four-Group[11]

그 외에도 많은 예측들이 있으나, 위 네 그룹과는 다른 

견해로 퓨처리즘(Futurism)에 의하면, 유명 미래학자인 

구글의 기술 부문 이사 레이 커즈와일(Ray Curzweil)은 

컴퓨터는 2029년까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될 것이며,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싱귤래리티(Singularity)는 2045

년까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2] 두 예측 모두 같은 

해인 2017년에 발표된 것이지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변모하는 AI의 기술 발전에 따른 현상으로 

기술 속도에 따라 그 예측은 계속 달라지고 있다.

또한, 앞선 예측의 AI 구현 시기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규제에 대한 해소와 인간의 부정 반응에 따른 법제화

를 위한 실태 파악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미미한 상태

로, AI의 법제화 및 반작용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 현재, 많

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준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에 대한 논의로는 아직 입법자와 규제 기관들은 '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합의조차 도달하지 못하

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공통 기준을 개발하

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에도 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

다. 반면 우려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EU(European Union) 인공지능 권고 

사항을 보면, 그 핵심은 투명성, 윤리 및 책임성을 기준으

로 AI 시스템이 합법적, 윤리적, 강건해야 하며, 인간 중심

과 감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나와 있다.[13] 앞으로 나

아질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2. AI ART

2.1 Development of Image Generative AI (GAI)

이미지 예술 분야는 인간 창작의 고유 영역으로 대체 불

가하리라 여겼다. 그러나 그 영역마저 AI는 넘보고 있다. 

회화를 계승한 디지털 페인팅은 물론, 상업적 계보를 잇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AI는 오랜 시간 인간이 습득한 것을 단

기간에 습득해 인간에 필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인간의 예측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창작자들이 AI

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그 발전 동향 또한 알아볼 필

요가 있다.

2014년 이안 굿펠로우(Ian Goodfellow) 등에 의해 소

개된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은 AI 예술을 생성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

었다. 실제와 가까운 변형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로, 

CycleGAN, StyleGAN, 또는 BigGAN과 같은 원래 아키텍

처의 고급 및 도메인별 변형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는 현재의 AI 개발에 크게 기여한 기술적인 혁신이다.[14]

2015년 구글(Google)이 발표한 ‘딥드림(Deep Dream)’

은 최초의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인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AI 프로그램으로, 여러 이미지 정보를 입력하면 패

턴을 찾아내 혼합한 다음 스스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그때 딥드림이 사용한 알고리즘은 CNN(합성곱 신경

망, Convolution Neural Network) 모형으로, 구현된 이

미지는 인간이 창작한 것과 유사하지 않았다.[15]

그 외에도 연계된 많은 기술들이 파생적으로 개발이 되

었다. 이미지 콘텐츠와 스타일을 분리하고 결합하여 스타

일 된 이미지를 생성해 내는 기술로 신경 스타일 전송

(NST: Neural Style Transfer)이 있다. 그 기술은 AI 

ART 개발과 제작에 영향을 미친 Gatys 등의 상징적인 기

술이 되면서 신경망 모델을 통해 예술적 스타일 전송이 가

능해졌다. 기술의 목적은 사전 훈련된 시각 모델의 특정 

단계에서 생성된 특징과 예술적 스타일 간의 연관성에 대

해 보여주는 것이었다.[16]

그리고 현재 AI ART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 

럿거스 대학교에서 개발한 거의 자율적인 AI 예술가인 인

공지능 적대적 창조망(AICAN: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ve Adversarial Network)이 있다. 원리로는 이전 

예술작품을 소화하고, 어느 순간에는 기존 스타일에서 벗

어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방식을 모방한다. 또한, 

생성된 예술이 새롭지만 동시에 수용 가능한 미학적 기준

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그에 대해 

2017년 아트 바젤에서는 AICAN이 생성한 이미지와 인간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보인다고 평 하였다.[17]

뿐만 아니라, 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진화에 진화를 거

듭해 원본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까지 발전해, 입력

한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달리2(DALL-E2)’를 

2021년 1월, 오픈AI(OpenAI)에서 출시하였다. 상업적 사

용 측면에서는 정확한 결과물을 생성해 내는 데에 어려움

은 있지만, 시각적 품질과, 다양한 예술 스타일을 주어진 

주제에 맞게 생성이 가능한 수준을 보여줬다.[18]

그런가 하면, 오픈소스로 공개돼 다양한 버전의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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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디퓨전을 무료 다운로드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 이미

지 생성형 AI 기술 개발 촉진 및 확산에 기여를 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스테이블디퓨전(Stable Diffusion)을 

2022년 8월 영국의 개발사 스태빌리티AI(Stability AI)가 

출시를 하기도 하였다.[19] 현재 웹툰 특화형 Image GAI 

발전까지의 AI ART에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는 Fig. 1과 

같다.

Fig. 1.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cal Milestones 

that Led to the Current AI Art Production Specialized 

for Webtoon[14]

다음은 특정 분야로 좁혀본 사례로 웹툰에서의 AI ART

가 실용화된 서비스들이다. 스타일 학습 지원 서비스로, 

입력한 그림체 설정(예정) 및 3D를 활용한 자유로운 구도 

조절과 부분 수정 그리고 스케치의 이미지화 기능을 서비

스하고 있는 툰스퀘어의 투닝 매직AI(TOONING MAGIC 

AI)가 있다.[20] 앞으로 웹툰 제작에 보완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가장 큰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에서 선보인 

서비스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실사 이미지 속 이미지

를 웹툰 캐릭터와 배경으로 변환하는 기술인 웹툰미

(WebtoonMe)가 있다. 실제 사람의 얼굴, 표정, 동작 등을 

그대로 웹툰 속 캐릭터로 변신시킬 수 있어, 높은 웹툰 감

상 경험을 제공해, 스토리 참여형 인터랙티브 웹툰으로의 

개발도 가능하다.[21]

그 외에도 웹툰 특화형 이미지 생성형 AI로 노벨

AI(NovelAI), Plask사의 코믹(COMIX)이 공개됐으며, 스

테이블디퓨전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활용됐다.

2.2 Application of Image Generative AI

창작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작 영역에 도전

을 하고 있는 생성형 AI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는 웹툰, 실사화, 사진 등

을 포함한 이미지를 포괄해 생성하는 AI와, 웹툰 특화형 

AI가 있다. 

그중에서도 미드저니(Midjourney)는 포괄적 형태로 입

력어에 따라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다. 입력어는 

크게 명령어와 참고 자료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 설명과 매

개 변수(크기, 출력)로 구성된다.

아래 Fig. 2은 소설 ‘살인자의 집’의 인트로에 해당하는 

웹툰의 한 장면으로 전자의 활용 예이다. 특수효과, 글자 효

과와 같은 약간의 편집 과정이 더해져 완성된 이미지이다.

Fig. 2. Image Generated by Image GAI

프롬프트의 이미지 설명으로 “폭우 속에, 약 172cm의 

키의 날씬한 중년 남성이 뒷모습을 보이며 저택을 응시하

며 서 있다. 저택은 숲속에 둘러싸여 있으며 번개가 저택

을 향해 내리친다. 또한, 그 남성은 흑발에 흰색 셔츠와 짙

은 갈색 바지를 입고 있다. 그 주위로는 기묘하고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웹툰 스타일의 그림이다.”를 

입력했는데, 입력값에 상응하여 이미지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달리2(Dall-E2)나, 스테이블디퓨전(Stable 

Diffusion)과 같은 인기 있는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이 있

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의 조작과 기능 측면에서 각기 다

른 인터페이스와 기능 제어를 가지고 있으며, 입력된 아이

디어와 개념을 몇 분 내로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

나 창의성 부족, 품질 문제 그리고 제한적이고 복잡한 제

어와 같은 그 한계성도 드러냈다. 하지만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의 기능을 파악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다양한 비즈

니스 활동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예상됐다. 그 결과 그 모

델들은 그래픽 디자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시간과 자

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인상적인 이미지, 

제품 사진, 광고, 소셜 미디어 콘텐츠, 로고, 디자인 요소 

등을 만들어 시장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22]

그 일환으로 미드저니는 과거에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인간의 

손가락이 6개로 생성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

다. 그 후 곧바로 v5 버전이 발표되면서 개선이 됐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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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사례만 보더라도 AI 개선 속도가 완벽하지는 않지

만 얼마나 빨리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23]

다음은 그에 대한 기술 발전력과 비교 실현이다. 처음 

2022년 2월 v1이 출시됐다. 그리고 그 후 1년 남짓한 기

간에 개선사항들이 추가된 v5가 2023년 3월 15일 출시됐

다. 얼마나 빨리 단기간에 기술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술발전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동일 프롬

프트로 생성된 이미지 비교는 Fig. 3과 같다.

Fig. 3. Comparison of Midjourney v5 and v5.2 with 

the Same Prompt[24]

그리고 특화된 유형으로 웹툰 생성형 AI가 있다. 손쉬운 

프롬프트 입력 방식과 더욱 직관적인 편집툴 사용성을 바

탕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누구나 빠르게 웹툰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생성 AI 기반의 ‘투닝 매직AI’로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다. 글을 입력하면 고해상도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생성 AI 기술로, 해당 기술을 활용한 투닝 매직 

AI는 웹툰 데이터를 학습시킨 자체 모델을 사용하였

다.[25]

그 외에도 웹툰 특화형 생성 AI가 다수 서비스 중에 있

다. 밑그림만 그리면 AI가 웹툰을 완성시켜주는 딥툰

(Deep Toon)이나 프롬프트 입력 기반의 투닝(TOONING) 

매직AI가 있다.

2.3 Application of Image Assistant Role Type AI

현재 많은 AI 프로그램들이 상용화되고 있으나, 그 구분

은 명확하지 않다. 그에 창작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명확

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미지 창작에서의 AI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

분된다. 생성형 AI와 보조역할형 AI다. 보조역할형 AI는 

본 연구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생성형 AI와 구

분을 하기 위해 보조역할형 AI로 명칭하겠다. 보조역할형 

AI는 한 프로그램에서 단독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생성해 

내지 못하며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각 단계별 공정을 제공

한다. 보조역할형 AI는 명령만으로 이미지 창출이 가능한 

생성형 AI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그리기 도구들 속에 보조

적으로 포함된 AI 기반 서비스를 분리해 내기 위함이다.

보조역할형 AI는 현재 여러 편리한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있다. 서비스 형태는 기존의 페인팅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제공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존의 페인팅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동 채색, 자동 음영과 같은 AI 기반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만화 기술에 특화된 페인팅 및 채색 프

로그램인 클립스튜디오(CILIP STUDIO)가 있다.

그리고 입력한 프롬프트에 따라 선택 영역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AI가 채워주는 생성형 채우기(Gerative fill) 기

능과 같은 AI 기능이 추가 탑재된 어도비(Adobe) 사의 포

토샵(Photoshop)이 있다.[26]

다음은 자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업

로드한 스케치의 윤곽선(Out Line)에 따라 이미지를 현실

적이고 일관성 있게 채색하기 위해 설계된 네이버 페인터

(NAVER Painter)의 자동 채색 기능이다. 배경 영역을 정

확하게 인식하고 일관성 있는 색상으로 채색을 가능하게 

한다.[27] Fig. 4와 같이 스케치를 업로드한 후, 원하는 색

을 적용하면 된다. 완성된 이미지는 포토샵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 윤곽선 및 채색 레이어를 별도로 분리된 레이어

로 저장이 가능해 실무적인 활용도가 높다.

Fig. 4. Use Case of Auto-Coloring of NEVER Painter

이처럼 보조역할형 AI는 생성형 AI와는 별개로 웹툰 제

작 공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편리성을 높여줌으로써 시

간 대비 효율성을 가져다준다. 이는 Fig. 5과 같다.

Fig. 5. Use Case of TOONING Service[28]

배경, 캐릭터, 텍스트, 말풍선, 효과와 같은 웹툰 구성요

소의 세부적인 오브젝트를 편리하게 조합하여 한편의 웹툰

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 활용 측면으로는 간단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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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이나 홍보툰, 교육용 툰을 제작하는데 용이해 보인다.

3. Implications for Coexistence Direction of AI 

and Webtoon Atist

3.1 Perception of AI

현재 AI를 바라보는 인식은 이용자나 창작자 모두에서 

새로운 기술이 주는 편리와 효율보다는 인간 영역의 침해

를 우려로 부정적 성향이 강하다.

2023년 6월 3일 네이버 웹툰 신작인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은 AI를 활용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

이 일면서 이용자인 독자들의 ‘별점 테러’로 평점이 추락

하여 2.82대에 머물렀다. 보통 인기 최하위권 웹툰들도 평

점이 5~8점인 것을 고려하면 평점 2점대가 나온 것은 초

유의 상황이다.[1]

Fig. 6. Cover of 'The Knight King, who returned with God'

다음은 창작자들의 사례로 2023년 6월 2일부터 3일 사

이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에서 AI 웹툰에 대한 반대 의견

을 표시하며, AI 웹툰 보이콧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4일 오후 네이버 웹툰의 ‘도전만화’ 코너는 ‘AI 웹툰 보이

콧’이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도배’되었다. 도전만화는 누구

나 자기가 그린 웹툰을 올릴 수 있는 코너로, 웹툰 창작자

들의 등용문이기도 하다.[3] Fig. 7과 같다.

Fig. 7. Boycott Status of NAVER Challenge Cartoon[29]

그 외에도 웹툰과 같은 유사한 시각 콘텐츠인 상업미술 

플랫폼 에픽게임즈의 '아트스테이션(ArtStation)'에서도 

2022년 말 'NO to AI'(AI 거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가 많아지면서 상업미술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고, 자신들의 작품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

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0]

Fig. 8. Case of Boycott of ArtStation[30]

위와 같은 사례들은 웹툰만이 아니라 현재 시각 콘텐츠 

창작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으로 새로운 기술의 인

식 부재로 긍정보다는 AI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실

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른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접근

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3.2 Uniquely Human Domain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편리를 도모하는 반면 인간 역할 

또한 감소시킨다. 그러나 기술 역시 한계가 있어 인간 고

유의 영역인 감성적 역할까지는 대체하지 못한다.

<AI 2024 인공지능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AI시대에서

의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인간다움으로, “AI가 보급된 사

회에서 가장 희소한 것은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강

조하였다.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 하버드대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릭 매스킨은 데이터 분석력A, 사고

력, 분석한 결과 이해, AI에 데이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급할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

고 하며,[31] AI 시대 인간의 역할을 개념화 하였다.

그 외에도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를 쓴 고마자와 

대학의 이노우에 도모히로는 AI 시대의 키워드는 창조성, 

경영능력, 친절함(예의)라고 하며,[32] 인간 내면 역할에 

대한 강점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AI 시대의 인간 역할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공감력과 AI 활용능력 그리고 창의력을 예측하며 인간의 

고유 영역에 대한 AI의 기술적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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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iscussion

현재 AI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로 인간을 보조하고 있는 역할을 넘어서지

는 못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그 한계

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으나, 그 또한 아직은 외부 프롬프

트에 기인하여 인간의 수동적 명령에 의존하는 보조 수준

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 효율성

은 충분히 입증돼, 실용적 측면에서 활용이 극대화되고 있

음을 보았다.

웹툰 사례만 보더라도 AI를 놓고 기존 작가들과 AI 작

가들 간에 수용 태도는 달랐으나, AI가 가져다주는 작업 

효율은 거부하지 않았다. 미드저니나 달리2와 같이 별도의 

그림 작업 없이도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웹툰 이미지를 생

성해 낼 수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진작가들은 물론이

고, 기존 작가들 또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페인

팅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채색이라든지, 자동 음영과 같

은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보조역할

형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상당 부분에서 아

직은 인간 작업자의 재작업을 요하고 있다는 단점을 보였

음에도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웹툰의 사례는 비단 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AI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효율에 따라 그 활

용은 분야를 떠나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

리고 그 활용은 효율 면에서 보조역할형 AI보다는 생성형 

AI가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자료로 

Table 2가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생성형 AI는 26개, 보

조역할형 AI는 3개로, 생성형 AI가 보조역할형 AI에 비해 

높은 서비스 수를 보였다.

GAI

Among Live AI Greem B^ Discover:

26

Bing Image 

Creator
DALL·E (1-3) DeepAI

Dream by 

Wombo
DreamUp

Deep Dream 

Generator

DeepToon Firefly Imagen

Karlo LascoAI Midjourney

NovelAi Niji・journey Portrait AI

Playground 

AI
Pokeit Renyu AI

Stable 

Diffusion
Text2Art

Tooning 

Magic AI

Lexica
Waifu 

Diffusion

Assistant Role 

Type AI

Petalica 

Paint
TOONING

Webtooon 

AI 

Painter

3

Table 2. Current State Service of Image GAI and 

Assistant Role Type AI

그 외의 서비스를 포함하더라도, 그 편차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향후 입증된 효율에 의해 생성

형 AI의 미래 발전 전망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I는 시기적 차이만 있을 뿐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 수

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

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 또한 학자에 따라 시기적인 

편차만 있었을 뿐, 미래 발전 방향성 만큼은 그 누구도 부

인하지 않았다. 인간 수준의 기계 지능(HLMI) 도입 전망에 

관한 예측에 AI를 선도하고 있는 Table 1의 네 집단은 통

계의 중앙값으로 2022년에 10%, 2040년에 50%, 2075년

에 90%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명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Curzweil) 역시 그 시기를 2029년으로 예

측함은 물론 그 상위 개념인 싱귤래리티(Singularity)까지 

2045년으로 예측하며, 그 전망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그 예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말고도 사회

적 약속을 요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그에 따른 입

법자와 규제 기관들 간의 정확한 인식과 합의 및 법제화가 

뒤따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인간에

게 새로운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

기 위해 그에 합당한 규제도 불가결하다. 현재 나오고 있

는 AI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그 대표적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불법적으로 학습함에 따라 나오는 현재 AI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다. 그리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개인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다양한 부정 반응이 그에 속한다. 그러

나, 그렇다고 기존 산업과 인간들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한쪽으로 치우쳐, 규제가 지나

치다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해 기술 개발의 위축을 가

져올 수 있다. 그래서 산업 확장을 위해서는 기술발전에 

맞춰 그에 대한 선제적인 법제화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창

작자의 인식 개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AI에 대한 새로

운 모델 제시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앞

으로의 HLMI AI의 발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려든 예측이든 서로

의 견해 차이는 보이나 그 지향점만은 머지않은 미래에 인

간 수준의 AI가 필연적으로 도입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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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he Proposed Model

1. Step Definitions of AI of Terms

지금까지 AI에 대해 그 기능을 알아보고 전망해 보았다. 

그러나 그 실체에 대한 이해는 난해하고 어려웠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실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준과 

구분이었다.

앞서 현재 AI의 기술발전 단계는 인간 수준 능력의 구

현을 기준으로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초 인공지

능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

립된 각 AI 단계별 목표 역시 ‘인간을 도와주는 기계’, ‘인

간과 같은 지능적 기계’,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초월하는 

것’의 개념으로 약한 인공지능 단계인 기계 중심 사고에서 

용어가 명명되고 발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AI의 강한 단계를 지향으로 약한 단계를 

목표로 했던 과거 시점에서의 구분으로 이미 약한 단계인 

기계형AI의 실현을 넘어 강한 인공지능 단계의 초입부에 

도달한 현시점에 후속 연구에서의 혼란의 여지를 줄이고

자 새로운 기준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현 과학기술 수준에 맞는 새로운 용어 정의가 필

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의 3단계 완성으로, 모호한 ‘약한’, ‘강한’ 대신 보다 현

실적인 새로운 단계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인간

을 목표로 한 기준이 아닌 단계를 올려 인간을 능가했을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보조적인 수단으로 실현된 약한 인

공지능은 기계형AI, 현재 초입 단계에 진입해 진행 중인 

자립적 단계는 인간형AI, 그리고 현 연구의 지향적인 단계

인 최종단계를 초월형AI로 구분하겠다. 기계형AI는 전체 

자립적 생성력은 없으나 부분 자동시스템으로 대체가 가

능한 인간을 보조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3

단계 구분에서 약한 AI에 해당한다. 인간형AI는 동일 작업

을 진행하는 인간과 협업을 하며 자립적으로 기존 인간 작

업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는 미미하지만 그 

초입단계로 생성형AI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

월형AI는 궁극적인 목표였던 인간형의 완성과 동시에 성

립되는 단계로 명령과 통제 없이 개체 활동이 가능해 더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재 AI 연구에 

대한 기술발전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또한 AI의 이해와 활용을 높이고 그 발전단계를 보다 

쉽게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현재 초입 단계에 접어

든 인간형AI에 대한 별도의 추가 구분을 하고자 한다. 인

간의 자립 노동력을 기준해 보조형과 혼합형 그리고 대체

형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고자 한다. 보조형은 자립적 역

할 없이 인간 명령에만 반응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혼합형

은 명령에 의존은 하되 일정 수준 자립능력이 있어 명령에 

의한 자립 생성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체형

은 자립적인 존재로 기존 직업군 내에서의 직업인을 대신

해 인간을 동료로 세부적인 프롬프트에서 벗어나 맡은 업

무 내에서 개체로서 직업협업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AI에 대한 기존 직업군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접근성

을 높여 그 활용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AI의 

3단계 단계별 모형은 Fig. 9과 같다.

Fig. 9. Model of AI Three-Step

AI는 시대의 대세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을 앞

서 전문가 그룹들의 예측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AI의 

효율에 대한 인지 또한 현재 실현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인간 역할에 대한 침범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나, 기술은 멈추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Model of Webtoon Artist in Future AI Period

AI의 등장은 인간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

았다. 특히 효율로 인한 작업 단계는 단순화되어 인간 노

동력 또한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웹툰의 경우만 보더

라도 그러하였다. 생성형 AI의 등장만으로 기존 그림 작업

공정을 AI가 대신해 인간 작업자를 대체할 수 있음이 입증

됐다. 그로 인해 미래 인간형AI가 가져올 웹툰 작업공정에

서의 인간의 역할 또한 축소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현재를 기준해 웹툰 공정은 크게 창의적인 부분과 기술적

인 부분으로 분리된다. 창의적인 부분은 기획, 스토리 구상, 

시나리오, 편집,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콘티, 스케치, 

펜 선, 채색, 명암, 배경, 말풍선, 특수효과로 분리되고 있다. 

물론 웹툰에 따라서는 그 단계가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

으나, 그 과정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현재 웹툰은 인간에 의존한 노동 집약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형AI의 등장으로 그 과정은 단순화되고 

축소돼, 미래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AI가 인간을 대신해 그 

공정이 스토리 기획, 연출, 편집을 거쳐 완성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 작업 공정의 비교는 Fig.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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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Webtoon Artwork Process in 

Present and Future AI Period

Fig. 8만 보더라도 12개로 세분화됐던 공정이 3개로 단

순화됐음을 알 수 있다. AI에 대한 인간의 부정 반응이 왜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도표대로라면 미래에는 

웹툰 작업 공정에서 인간 역할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식도 속에는 부정적 예측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간과 AI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별 짓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웹툰 창작자의 역량을 

알아봐야 한다. 이에 인간 역할에 대한 웹툰의 장점과 기

계 대체 불가한 인간 고유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이 두 영역의 교집합 기능을 도출하여 미래 인간형AI와 상

생할 수 있는 인간 작업자의 역량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웹툰 콘텐츠의 장점은 크게 물리적 측면인 인간의 시력

에 의존하는 시각 콘텐츠가 주는 이미지 경험이다. 그에 

따른 시장 규모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3,799억원에서 

2022년 18,290억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 됐음을 알 수 있

다.[33]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 소재나 줄거리에서 오는 

시나리오의 재미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이용 

시 고려 기준 내부 요소로 소재/줄거리에 가장 많은 응답

률을 보이며, 그 중요성을 입증하였다.[34]

다음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의 장점은 정서적 측면으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력이다. AI를 떠나 현재 과학

기술은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현재 존

재하는 콘텐츠는 인간 공감력을 기준으로 제작·서비스되고 

있다. 아울러 인간의 공감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 

개인의 정서에 따라 변화한다. 인간이 아닌 AI가 터득하기

는 어렵다. 설령 인간의 공감력까지 학습을 했다 하더라

도, 현실을 사는 인간이 아닌 이상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

간의 감성을 대변할 수는 없다.

이에, 웹툰의 장점과 인간 고유의 영역의 교집합으로 도

출된 향후 인간 웹툰 창작자의 역량으로 인간 공감형 모델

을 다음 Fig. 11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미래 AI 시대에서 

웹툰 창작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례로, 기존 인간 노동력 

공정인 기술적 부분이 빠진 AI와 차별된 인간 역량만을 보

여주고 있다. 그에 따라 미래 AI 시대에서의 웹툰 창작자

의 역량이 인간 공감형의 스토리 기획, 시각 연출 및 편집

으로 단순화됐음을 알 수 있다.

Fig. 11. Ability of Webtoon Artist in Future AI Period

그에 맞춰 미래 웹툰 창작자들의 역할 또한 자연히 변화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Fig. 11에 도출된 창작자의 역

량을 기반으로 Table 3과 같이 물리적 기술 부분은 AI가 

흡수해 스토리 기획자와 AI 명령을 통한 시각 연출가, AI

편집자로 크게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Webtoon

Artist

Story 

Projector

Visual

Director
AI Editor

Role
Story

Projecting

Visual 

Drecting
AI Editing

Table 3. Model of Webtoon Artist Role in Future AI 

Period

그 결과 AI와 인간 역할이 서로 상생하며 그 역할이 확

연하게 분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래 AI 시대에도 

인간 역할은 고유의 영역을 통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그 전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웹

툰 창작자의 역할은 현재의 우려와는 다르게 미래에도 유

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역할 측면에서는 물리적 노

동은 효율로 인해 AI가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간

의 공감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인

간의 몫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V. Conclusions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직업의 도태와 신생은 과거는 물론

이고 미래에도 피할 수 없는 생존 방식임을 AI의 등장으로 

알 수 있었다. 웹툰을 통한 미래 AI 시대의 인간 역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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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또한 확인하였다. 그리고 웹툰을 예로 미래 AI와 인

간 상생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인간 고유영역인 창작자의 역할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얼마든지 변할 수는 있으나, 그 편리적인 역할만 대체가 

가능할 뿐, 인간 대 인간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역할은 존속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래 AI 시대의 인

간 웹툰 창작자의 역할은 스케치나 채색 같은 물리적 기술 

측면에서는 효율로 인해 AI가 대체할 수 있었으나, 작업의 

목적성에 기인한 스토리와 기획 같은 변화무쌍한 인간 공

감형 분야만큼은 존속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존 12단계였던 작업 공정이 3단계로 줄어들

면서 작업 공정에 투입됐던 인간 노동력 역시 스토리 기획

자, 시각 연출가, AI 편집자라는 인간 공감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영역으로 축소돼 점진적으로 대체될 것으로 

도출하였다.

그렇듯 기술의 발전은 기존 직업군의 보호보다는 편리

와 효율로 미래 지향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를 통해 

미래 AI 시대에 인간 직업군인 창작자의 역할 또한 분명하

게 드러났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보다는 협업을 통한 

상생을 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전망으로 기존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접근을 못 했던 새로운 인간 직업

인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AI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지 못

하거나, 기교 있는 글을 쓰지 못하더라도 기획력과 창의력

만 있다면 얼마든지 AI와 협업을 통해 창작자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창작자가 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인간은 노동력 면에서 

한계적인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듯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웹툰의 미래 방향성에 관

한 연구이나, AI 시대에서의 웹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D

의 생성형 AI가 개발됐음은 곧 3D 영상매체로의 생성이 가

능한 AI 또한 개발될 수 있기에, 미래 AI 시대에서는 Fig. 

12와 같이 제작 과정에서 이 두 콘텐츠를 오가며, 동시 제작 

및 연동 제작 또한 전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Fig. 12. Model of Creation in future AI Period

본 연구에서 사례로 들었던 웹툰 역시 그와 같은 원리로 

편리라는 기술을 통해 지면지였던 만화에서 벗어나 디지

털로 재탄생해 웹툰이 되었다. 그렇듯 기술의 발전은 정체

가 아닌 새로움으로 재탄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로 미루어 현재 웹툰의 미래 역시 편리한 기술인 AI를 만

나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미래 AI 시대의 웹

툰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웹툰을 포함한 시각 콘텐츠의 

발전 방향은 감성 전달 측면에서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이

기에 AI가 번거로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2D보다는 

3D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 2D인 웹툰 시장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자료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

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매출액 

약 1조 5660억으로 집계됐으며,[33]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2021 콘텐츠 산업 조사에 따른, 각 콘텐츠 별 매출액은 다

음과 같다. 방송 23조 9,707억 원, 영화 3조 2,461억 원, 

애니메이션 7,555억 원 캐릭터 5조 39억 원이다.[35] 그것

만 보더라도 동적으로 갈수록 그 발전 방향성이 높음을 말

해준다. 그렇다 보니 같은 스토리 대비 비용 절감만 가능

하다면 웹툰보다는 드라마나 영화로의 동적 발전이 더 파

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그에 따른 AI의 효율로 인한 인간 대체에 따른 부

정 반응 또한 예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필요

한 것이 기존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듯이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 

효율 면에서는 인간과 AI는 차원적으로 견줄 수가 없었다.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라 간과할 수만은 없는 문

제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 보호책으로는 과도기적 현상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AI 웹툰과 수작업 웹툰의 분리 운영을 대안으로 하여, 기

존 웹툰 창작자의 웹툰 접근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그에 따른 스스로의 활로 개척 전까지의 재 역량 

개발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 또한 동반돼야 할 것을 제안한

다. 하나 그 방향성만큼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미

래 AI 시대는 매우 긍정적이기에 일시적 보호가 아닌, 상

생을 위한 실효적인 재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이다. 따라, AI의 상용 전까지 완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AI의 3단계 단계별 모형 역시 그

에 대한 대안의 일환이다. 기존 창작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인 AI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여 부정 반응을 줄이

기 위해 과거의 기준했던 모호한 단계를 보다 현실적인 구

분으로 보다 세밀하게 나누어 이해를 도움으로써 미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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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요구될 창작자의 역할을 도출하여, 연구가 창작자

의 직업적 계보를 존속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인 AI로 인한 인간 창작자

들의 고사가 아닌, 상생을 목표로 기존 작가들에 대한 재 

역량 개발 및 예비 신진작가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써의 활용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활용의 실현

으로 AI와 웹툰의 만남을 통해 시대의 흐름과 그에 따른 

인간 웹툰 창작자들의 입지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수용보다는 협업을 통해, 인간이 AI와 상생할 수 있는 방

향성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에서 보는 미래의 예측이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미래 AI의 확장력에 

따라 연구의 값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다. 그리고 

미래 웹툰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또한 알기 어렵다. 본 연

구에서는 다만 AI와 웹툰 간의 상생적 접목을 예측했을 뿐, 

웹툰은 AI가 아니어도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할 다른 콘텐츠

에 의해 그 유무가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하나 그

렇다고 하더라도 과학도 콘텐츠도 계승 발전을 하는 것이

기에 이 연구는 충분한 목적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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